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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president was elected unusually within short period, because of the president’s impeachment. As the result, policy window 
as the president’s election was rarely opened in healthcare sector. The new government has to overcome the era of aged society, low 
birth rate, and low economic growth rate and to prepare the unification of nation. The new government should set the priority of 
healthcare policies through a holistic and systematic approach. And the new government must implement a balanced healthcare 
policy with equity and efficiency, regulation and support, consumers and suppliers, in-kind benefits and cash benefits, and so on.

2016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 재적의원 과
반수의 발의에 의해 대통령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다. 12월 9일 국회 
본회에서 찬성 234표(반대 56표)로 가결되었고, 이때부터 대통령 권
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였다. 2017년 3월 10일 헌
법재판소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의 탄핵 인용(탄핵 기각 0명)을 결정

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거, 대통

령이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33조에 의거, 대통령 선거

기간은 23일로 정해져 있다. 2017년 3월 10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4월 15–16일 후보자 등록신청, 4월 17일 선거기간 개시, 5월 4–5일 사
전투표소 투표, 5월 9일 투표로 진행하였다[1]. 2017년 5월 10일 문재

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부터 새 정부는 출범하였다.
제19대 대통령의 선출과정은 헌법 초유의 사건으로 이례적인 것

이었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 당
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게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

하여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
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검
증 등을 담당하게 하고, 대통령 임기개시 이후 30일까지 존속한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건

으로 인해 혼란적 상황,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의 
압축,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준비기간의 생략 등으로 인해 제19대 
대통령 선출과정은 정책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각 정당에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나 이번 대
통령 선거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혼란스런 상황에서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일정 사항

에 매몰되는 현상을 보여 정책에 대한 토론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

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기간이 생략되어 새 정부를 출범

하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

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정책적 준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책창문(policy window)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창문이 열리는 

시기를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가 대통령 선거인데 이번에는 예
외가 되었다[2]. 특히 보건의료정책의 창문은 거의 열리지 않았다. 
물론 선거라는 특수상황에서 논의되는 정책은 포퓰리즘의 경향을 
내포하는 단점이 있으나 정책논의가 넓을 뿐만 아니라 깊이도 있으

며, 또한 다양한 정책 관련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단점인 포
퓰리즘의 정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걸러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책창문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

는 소용돌이치는 국내 ∙외 정세를 마주하고 있고, 과거로부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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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온 산적한 정책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임기응

변적 대처와 포퓰리즘이 아닌 장기적 시각에 의한 정책접근을 하기
를 바란다. 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시대라는 시대적 파
고를 넘어야 한다[3]. 이 파고는 보건의료분야에 더 크게 영향을 준
다. 고령화는 의료수요를 증가시키나 저출산과 저성장으로 인해 이
를 부담할 여력이 감소하게 된다. 베이비부머들이 65세가 되는 첫 
해가 2020년이므로 노령화의 파고는 점차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짊어
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부담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보건의료에

서도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데 있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의 건강성을 제고해야 한다.
새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의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조망하에서 정

책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

기를 바란다[3]. 보건의료체계 전반적 관점에서 정책문제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

를 정립하기를 바란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
은 정책과제는 최고 수준의 자살률, 외래방문횟수, 재원일수 등과 
함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등이다[4,5]. 새 정부의 정책은 한편으

로만 치우치지 않고 양편을 모두 감안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3]. 즉 한 손이 아닌 두 손의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효율

과 형평의 한쪽 측면만을 추구하지 않고 두 가치 모두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정책수단인 지원과 규제 역시 균형을 갖추어야 한
다. 또한 공급자에 대한 대책이 주도되어온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은 
소비자에 대한 대책을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보건의료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에 대
한 대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

다. 건강보험에서는 현물급여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
금급여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할 때 현물급여의 확대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급여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6].
새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인한 획일화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

해야 한다[3]. 질병의 양상, 국민의 인식, 4차산업혁명 및 의료 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건강보험은 1977년의 틀을 그
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급속한 확대에 대처하고 

건강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

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반적이고도 포괄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
는 의료공급조직이 건강보험제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하였다[7].
시간적 한계를 지니고 출범하나 새 정부는 다양한 국민을 품고, 

시대적 사명을 감수하고, 현재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를 바란다.
이번 호에서는 2017년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와 관련한 세션을 

마련하였다. ‘19대 대통령 주요 후보의 10대 공약과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게재하여 주요 대선 후보들이 중점적으로 제시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과 과제’를 게재하여 새 정부에서 실시될 보건의료정

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을 맞이하

여 ‘건강보험 4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앞으로

도 한국보건행정학회지는 시기 적절한 내용을 다루고, 보건의료정

책과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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